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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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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세계는 지금 흡연을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경제를 좀먹는 요인
                                으로 보고 ‘담배와의 전쟁’에 나섰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 세계보건기구(WHO)로고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담배와 관련된 다른 주제로 기념일 행사를 진행한다. 
  WHO는 금연의 날에 전 세계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매년 강도 높여 경고하고 있다.
  사망률이 높은 폐암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흡연이며, 폐암 뿐 아니라 모든 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간접 흡연, 3차 흡연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담배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미세먼지, 꽃가루가 연일 계속되는 요즈음, 호흡기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천식, 비염 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은 환절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 손씻기와 양치질을 꼭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예보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의 폐해

 술이란 에틸알코올 1% 이상 함유한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

 알코올의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쌓이면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남.

 술을 계속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 폭력, 음주 운전 사고, 각종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
고, 오랜 기간 술을 마시면 신체 각 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니코틴이나 마약처럼 심각한 
중독이 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술을 마시거나 권하지 않
아야 한다.

2022년 흡연예방 교육주간 운영
      - 일시 : 2022.5.9(월) ~ 5.13(금)
      -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에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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